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농어촌공사 구미·김천지사, 건설현장 산업재해

예방 총력
 김철희 기자  승인 2026.10.21 15:28

한국농어촌공사 구미·김천지사 안전보건협의체. 사진=농어촌공사 구미·김천지사 제공

[대구=데일리한국 김철희 기자] 한국농어촌공사 구미·김천지사는 21일 안전한 건설현장 조성과 무재

해 달성을 위한 '안전보건협의체'를 열었다.

안전보건협의체는 사업주와 수급인 간 연락 체계, 산업재해 발생 위험 시 대피 방법 등 건설현장 안전관

리 전반을 논의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운영된다.

이날 협의체에는 건설현장 관계자와 공사감독, 현장대리인 등이 참석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

리 방안을 공유하고 안전하고 청렴한 근로환경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.

나창식 구미·김천지사장은 "공사감독과 현장대리인이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업해 위험요인을 사전에

제거하고 안전한 건설현장을 조성해달라"고 당부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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